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앤 공주의 
소탈함 속에 감춰진 품위와 오만

공주는 동화 속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는 신분이다.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

하고 소녀들은 누구나 한번쯤 공주를 꿈꾸고, 소년들은 공주의 손에 입 맞추

는 왕자가 되고 싶어 한다. 

“지난달 한국을 방문했던 남편을 통해 이 나라에 관한 얘기를 듣고 부터 호

기심을 부쩍 갖게 됐습니다. 머무는 기간은 짧지만 이번 방문을 통해 많은 

것을 보고 싶습니다.”

1987년 11월 10일 오후 3시 30분, 영국의 앤 공주는 88서울올림픽 조직위 

원회의 초청으로 짧게 소감을 말한 뒤 공항 귀빈실을 빠져 나갔다. ‘영국 왕

실 가족들은 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다.ʼ는 관례에 따라 간단한 사진

촬영에만 응하고 숙소인 우리 호텔로 직행한 것이다. 초록색 블라우스에 연

한 녹회색 투피스 차림의 앤 공주는 6명의 수행원과 함께 우리 호텔로 들어

섰다.

엘리자베스 여왕의 외동딸로 법도가 특별히 엄한 영국 왕실에서 자란 공주

의 취미는 승마였다. 다섯 살 때부터 말 타기를 시작했으며 1971년 유럽장애

물 선수권에서 우승을 거둔 실력자로 국제승마연맹의 회장이기도 했다. 방

한 기간 중에는 올림픽 주경기장, 원당 승마경기장, 과천 승마경기장 등을 

돌아봤다. 또한 승마는 앤 공주가 남편인 마크 필립스 공을 만나는 데도 결

정적인 계기가 됐다. 1969년 멕시코올림픽 때 처음 만난 두 사람은 1972년 

필립스가 뮌헨올림픽 승마 금메달리스트가 된 후 결혼식을 올렸다. 1976년 

몬트리올 올림픽 때는 두 사람이 나란히 영국 대표로 출전하기도 했다.

개성과 고집이 강한 앤 공주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상관 않

는 초연함을 보였다. 늘씬한 키에 매혹적인 연갈색 머리칼을 지녔으며 차림

새가 수수하기로 유명한데, 사람들은 이런 공주를 보고 ‘가엾은 앤 공주ʼ, 

‘고작 입는다는 것이 중년취향의 이브닝 가운ʼ, ‘수수한 것이 지나쳐 촌티까

지 나는 헤어스타일ʼ, ‘몸매의 선이라고는 얼굴밖에 드러나지 않는 부대자루 

속에 넣어 다니다니 가엾기 그지없다.ʼ고 평하기도 했다. 이처럼 국제 패션

계는 세속의 유행에 무심한 앤 공주를 ‛가엾은 앤ʼ이라며 동정했지만, 이는 

공주를 이용하지 못하는 패션업계의 불평에 불과한 듯하다. ‘왕족으로서 허

용되는 옷차림에는 한계가 있다.ʼ는 장벽 때문에 핫팬츠가 유행하던 시절에

도 앤 공주는 긴 바지만 입고 청춘을 보내야 했지만 공주에겐 나름대로의 

멋이 있다. 쟁쟁한 구혼자들을 물리치고 평민 출신의 남편을 택한 만큼 소신 

있는 앤 공주는 옷차림도 천성대로 수수하고 평범한 것을 즐기는 편이다.

영국 왕족으로선 최초로 IOC위원에 선정된 앤 공주는 88서울올림픽 때 두 

번째 우리나라를 방문해 우리 호텔에 장기 투숙했다. 서울올림픽에 영국대

표 선수로 참가한 부군 필립스 공과는 이틀간만 같은 방을 썼는데 필립스 

공이 선수촌에 묵었기 때문이다. 당시 우리 호텔 측으로부터 기본 서비스만 

제공받고 나머지는 동행했던 시녀가 맡았으므로 어떤 면에서 앤 공주는 아

주 편한 고객이었다.

공주의 시중은 수행원들과 영국 대사관측에서 전담하다시피 했는데, 심지어 

다리미 받침대까지 대사관에서 가져올 정도였다. 공주방의 출입자는 이름과 

직책 등을 영국 대사관에 사전 제출해야 하기도 했다.

올림픽 기간 중 매일 과천 승마경기장에 나간 앤 공주는 평소에 소탈함이 

지나쳐 거만하다는 평을 듣는 왕족답게 시종일관 꼿꼿한 태도를 보였다. 어

느 날 외출에서 돌아오는 앤 공주 일행과 R국 대공 부인이 로비에서 맞닥뜨

리게 됐다. 그런데 앤 공주가 반갑게 인사를 청하는 대공 부인을 모른 척하

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 아닌가. 당시에 필자가 일하던 호텔은 올림픽 본

부호텔인지라 로비에는 세계 각국의 VIP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. 

그 당시 사람들은 유럽의 귀족인 R국 대공 부인을 고개 돌려 외면한 앤 공

주에게서 오만함과 동시에 영국 왕족의 높은 콧대를 새삼 깨달았다고 한다.

남재철의 의전 노하우

남재철

(주)아이앤비컨설팅 대표/대림대 교수

남재철	대표는	20년	간	국내	최고	품격을	자랑하는	호스피

탤리티	서비스업에서	경험한	VIP	환대서비스	노하우를	바

탕으로,	품격	있는	대한민국의	위상을	높이기	위해	정부	및	

공공기관	기업체	대상으로	행사	및	VIP	의전서비스	전문	

대한민국	1호	강사로	왕성한	강의	활동을	하고	있다.	


